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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운 분들에 
추운 날 따뜻한 한끼 봉사

- 한덕수 총리, 19일 국조실 간부들과 쪽방촌 앞 급식소 찾아 봉사 
- ‘93년부터 매일 350여명에 갓지은 밥 대접해온 ‘토마스의 집’
- 한 총리, “어려운 분들 추운 계절 잘 버티시도록 정부가 더 노력”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9일(화),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

‘토마스의집’을 찾아 어려운 분들에게 갓지은 따뜻한 밥을 퍼주며 배식 

봉사를 했다. 

 ㅇ 토마스의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로, 어려운 분들이 단돈 200원에 

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. 남구로 인력시장에 일감을 찾으러 온 

일용직 근로자, 쪽방촌 주민, 일감을 못구한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한다. 

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없이, 뜻있는 사람들의 성금만으로 주5회 일평균 

350명에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. 

 ㅇ 이날 한 총리의 봉사 활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국무조정실 

및 국무총리비서실 장차관과 실국장급 간부 29명이 동참했다. 방 실장이 

“민생을 잘 챙기려면 총리님만 민생행보를 하실 게 아니라 간부들도 

총리님과 함께 어려운 분들 계신 현장을 찾아뵙고 생생한 말씀을 듣는 

것이 좋겠다”고 판단해 단체 봉사가 이루어졌다. 
  

    * (참석) 한덕수 국무총리, 방기선 국무조정실장,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, 김종문 

국무1차장, 남형기 국무2차장 외 국무총리실 실·국장 24명 

□ 토마스의집은 2012년 이용자들이 “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”고 

건의해서 시작된 ‘자존심 유지비’ 제도로 유명하다. 이곳 이용자들은 무료로 

식사하는 대신, 밥값 200원을 자발적으로 낸다. 이용자들이 낸 돈은 명절 

선물 등 취약계층 지원에 다시 쓰인다. 



- 2 -

 ㅇ 토마스의집 대표 김종국 신부(75)는 “출소 후 갈 곳 없는 재소자들이 

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급식소를 설립했다”

면서 “이곳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, 한끼 식사를 통해 희망을 나누는 

공간”이라고 했다. 

 ㅇ 김 신부는 “추위에 고생하는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에게는 따뜻한 

밥 한 그릇이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”면서 “오늘 총리님과 공무원분

들이 봉사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고 했다. 

□ 이날 한 총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밥을 푸며 소고기미역국, 오징어

젓갈, 돼지고기볶음 배식과 서빙에 직접 참여했다. 봉사를 마친 후 토마

스의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 
 

  ㅇ 한 총리는 노숙자 출신 임상철 작가의 자서전을 언급하며, “노숙하는 

처지에도 자기 돈 내고 끼니를 해결하려고 추운 날 토마스의집까지 

일부러 걸어가곤 했다는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”고 했다. 한 총리는 

“추위 속에 줄을 서 계신 분들을 직접 보고 마음이 뭉클했다”면서 

“정부 도움 없이 어려운 일을 해오신 토마스의집 관계자분들께 감사

드린다”고 말했다.
 

□ 이날 국무조정실은 직원 성금 등을 모아 토마스의집에 김, 미역, 건새우, 

인삼 튀김, 대봉감 등 식자재와 간식을 전달했다. 
 

 ㅇ 배식 봉사를 마친 뒤, 한 총리는 “각종 복지제도가 빈틈없이 원활하게 

작동되어 취약 계층 분들이 겨울을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

노력할 것”이라고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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